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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수입량은 25.2만 톤, 수입액 6.3억 달러로 2015년 21.6만 

톤, 5.8억 달러와 비교 각각 16.7%, 8.6% 증가하였으며, 평균수입 가격은 

2,495달러/톤으로 나타남.

중국에서 수입하는 신선포도의 대부분은 칠레(11.9만 톤), 페루(6.5만 톤), 오

스트레일리아(3.5만 톤)산으로 1∼3위 차지함.

칠레의 수입량이 기장 많으나 수입단가는 최저임 2363달러/톤. 심천, 상하이, 

광저우항구가 신선포도의 주요 수입항구이며 그 중 2/3가 심천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수입되고 있음.

페루는 중국, 페루 간 자류 무역 협정의 발효로 중국내 수입포도 시장 점유

율이 2012년 12%로부터 2016년에 26%까지 확대됨.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

된 페루산 포도의 99%는 적포도(Red Globe Grape)이고, 나머지 1%는 씨 없

는 포도임(Crimsonseedless), 향후에는 씨 없는 포도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산 신선 포도 평균 수입 가격은 2930달로/톤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가장 

높음. 중국 시장에 진입한지 오래 되지 않지만 고품질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 전체 수출물량의 1/3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

으며, Crimsonseedless가 주요 품종임. 운송기간이 21일 소요되어 남미 포도 

운송 기간 26일 보다 짧아 신선도에 있어 경쟁력이 있음.   

2017년 들어서도 수입량은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음. 중국 소비자의 고품질 

포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미국, 남아프리카, 한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중국 포도 수출에 노력하고 있음. 한국 포도 수출 최고 가격은 3700달러/

톤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수입량이 3.5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에 

뉴질랜드, 이집트, 아르헨티나에서도 처음으로 중국으로 포도 수출을 준비하

고 있다는 소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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